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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2022. 2. 20.(일)

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

(문의) 02-784-9862

尹 처가 분당신도시 인근 16만 평 차명 투기, 

김건희 지인까지 동원된 패밀리 비즈니스 범죄... 판결문에 담겨 

○ 현안대응 TF, 윤석열 장모 최 씨 분당신도시 인근 16만 평 차명 투기, 김건희 서울대 EMBA 인

맥 잔고 위조, 김건희 오빠 지인 차명 사용 등 패밀리 지인까지 동원한 정황 판결문 확인

○ 김병기 단장, “尹 처가 부동산 투기는 온 가족이 동원된 조직적인 범죄, 사위 윤석열 후보 처가 

범죄 비호 한 것 아닌지 밝혀야”

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(상임단장 국회의원 김병기)가 윤석열 후

보의 장모 최씨의 사문서위조,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징역 1년 판결문과 동업자 안 

모씨의 대법원에서 확정된 2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, 부동산 차명 투기로 90억 원 

대의 차익을 얻은 최씨 일당의 사문서 위조,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범죄행각에 윤 후

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4남매와 그들의 지인까지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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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017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동업자 안씨에 대한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 일

당의 범죄에는 최씨의 딸 김건희가 EMBA 과정에서 알게 된 김씨가 최 씨의 지시로 

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, 김건희 친오빠인 김모 씨의 친구 또한 최 씨의 범행에 

관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. 

  최씨에 대한 사문서위조,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판결문에도 동일한 사실관계가 적

시되어있다. 최씨가 분당신도시 인근 도촌동 일대 16만 평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

최씨는 아들 김모 씨의 친구 L씨를 동원, 당시 성남시민인 L씨의 명의를 빌려 토지

거래허가구역인 해당 토지를 차명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. 

  이후 최씨는 비정상적인 48억 원 한도의 신안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을 개설받아 

도촌동 토지의 실소유권을 취득하였다. 최씨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성 대출을 시

행한 신안저축은행의 대표는 박 모씨로, 현안대응TF가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

자료에 따르면 박 모씨는 김건희씨의 서울대학교 EMBA 과정을 함께 수학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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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최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취득한 이후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는데 동원된 주

식회사 ESI&D 역시 최씨 일가의 가족회사로, 최 씨가 대표이사이며 김건희씨의 친언

니ㆍ오빠가 각 사내이사로, 남동생이 감사로 재직하였다. 김건희씨 또한 ESI&D가 근저

당권을 인수하기 1년 전인 2014년 7월경까지는 ESI&D의 이사로 재직하다 사임하였다.

  현안대응TF의 김병기 단장은 “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 일가의 부동산 차명 투기, 사

문서 위조 등의 범죄 행위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‘장모는 

피해자’라며 감싸는 것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?”라

고 지적하면서 

“장모 최 씨의 대범한 부동산 투기범죄에 김건희 씨를 비롯한 자녀들과 그들의 지

인까지 총동원되었다. 고위 검사 사위인 윤석열 후보가 처가의 부동산 패밀리 비즈니

스 범죄를 비호한 것은 아닌지, 최 씨가 윤 후보의 지위를 등에 업고 더욱 과감한 범

죄행각에 나간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”고 밝혔다./끝 


